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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‘올해의 작가’는 누구?

국현, <올해의 작가상 2017> 후원작가 발표

<올해의 작가상 2017> 후원작가 4인. 위 왼쪽부터 백현진 
박경근 써니킴 송상희

국립현대미술관은 SBS문화재단과 공동주최하는 <올해의 
작가상 2017>전의 SBS문화재단 후원작가 4인을 발표했다. 
올해 선정된 후원작가는 박경근 백현진 송상희 써니 킴 총 4명. 
바르토메우 마리(국립현대미술관장), 제시카 모건(디아예술재단 
아트디렉터), 필립 피로티(독일 폴티쿠스갤러리 디렉터), 
김홍희(전 서울시립미술관장)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“작품 
주제와 표현의 독창성, 국내외 대중과의 소통 가능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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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작가를 최종 확정했다”고 
밝혔다. 선정된 4인은 SBS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창작후원금 
4,0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9월 <올해의 작가상 2017>전에서 
선보일 신작을 준비한다. 전시기간 중 진행되는 2차 심사를 
통해 발표될 ‘2017 올해의 작가상’ 최종 수상자는 1,000만 원의 
후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고, 수상작가를 조망하는 다큐멘터리가 
SBS에서 제작 및 방영될 예정이다. 국립현대미술관과 SBS-
문화재단은 역대 ‘올해의 작가상’ 참여작가들의 지속적인 해외 
활동을 후원하고자 2016년부터 ‘올해의 작가상’ 해외활동기금 
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 2015년과 2016년 문경원, 전준호가 
선정된 바 있다. 더불어 올해 샤르자비엔날레 참여작가 구동희, 
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참여작가 이수경, 이밖에도 장지아 임민욱 
함양아 등의 해외 프로젝트 후원이 확정됐다. / 황영희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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